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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리우데자

네이루 하계올림

픽 개막이 오는 16

일이면 50일 앞으

로다가온다

리우올림픽은 8

월 5일(이하 현지

시간)부터 21일까지 17일간 리우의 바

하 데오도루 코파카바나 마라카낭등

4개지역 32개경기장에서열린다 개막

이 다가오면서 대회에 대한 관심도 커

지고 있다 몇 가지 키워드로 리우올림

픽을미리만나본다

남미 최초리우올림픽은 120년

올림픽역사에서브라질은물론남아메

리카대륙에서도처음열리는올림픽이

다 하계올림픽의 경우 그동안 세계대

전으로 치르지 못한 1916년(6회)1940

년(12회)1944년(13회) 대회를 제외하

고총 27차례 개최됐는데 유럽(16회)과

북아메리카(6회) 아시아(3회) 오세아

니아(2회) 대륙에서만열렸다

난민 올림픽 팀이번 대회에는

206개국에서 1만500명의 선수가 출전

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대회가 더

욱 의미 있는 것은 난민 올림픽 팀의

참가다 IOC는 내전 등으로 상처받은

난민들도 올림픽에 출전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사상 처음 난민들로 팀을 꾸

리기로하고지난 3일선수 10명을최종

선발했다

골프7인제 럭비리우올림픽 참

가선수들은 총 28개 종목에서 금메달

306개를 놓고 기량을 겨룬다 금메달

수가 4개가 늘었다 골프(남녀 개인)와

7인제 럭비(남녀 팀)가 새로 정식종목

으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골프는 1904

년세인트루이스대회이후112년만에

럭비는 1924년 파리 대회 이후 92년 만

에 다시 올림픽 무대를 밟는다 우리나

라는 양궁 육상 사이클 태권도 남자

축구 여자배구 등 23개 종목에서 196

명의 출전권을 확보했다 현재 여자농

구 골프 등의 종목에서도 리우행 티켓

을위한막바지경쟁이벌어지고있다

지카 바이러스지카 바이러스가

브라질을비롯한남미를중심으로확산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세계 각국의 보건 전문가 200여

명은 지난달 세계보건기구(WHO)에

공개서한을보내 공중보건을위해올

림픽을 미루거나 개최지를 바꿔야 한

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WHO는 올

림픽의 연기 또는 장소 변경과 지카 바

이러스확산과는큰관계가없다며이

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대회가 다가오

면서 불참을 고려하고 있다는 선수도

속속나오고있다 연합뉴스

브라질울린 신의 손

우승후보 브라질

의 조별리그 탈락으

로마무리된코파아

메리카 브라질페루

전은핸드볼오심논

란으로개운치않은뒷맛을남겼다

13일 미국매사추세츠질레트스타디움

에서열린 2016 남미축구선수권대회(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 조별리그 B조 3차

전 브라질과 페루의 경기 승패가 결정된

것은양팀이 00으로맞서던후반 30분이

었다

페루앤디폴로가브라질골대오른쪽에

서 올린 공을 문전으로 쇄도하던 라울 루

이디아즈가골문안으로밀어넣은장면이

었다 문제는 루이디아즈가 오른발이 아

닌 오른팔을 공에 갖다 대 핸드볼 반칙이

었다는 점이다 주심이 득점을 인정한 후

브라질선수들이핸드볼반칙을주장했고

측면에서상황을지켜본부심역시핸드볼

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주심과 부심이

한동안논의를이어갔지만결국심판은골

로결론내렸다

승점 4를기록중이던양팀대결에서브

라질은무승부만거둬도 B조 1위로 8강행

이가능한상황이었다 에콰도르가조 2위

(승점5)를 확정 지었고 브라질이 페루와

비겨승점 5가돼도골득실에서가장앞섰

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라질은 오심으로

골을 허용한 뒤 수차례 반격을 노렸지만

페루골문을여는데실패했다 1985년 이

후 31년만의페루전패배였다

이날페루의득점장면은 1986년멕시코

월드컵 8강 아르헨티나잉글랜드전에서

나온아르헨티나축구영웅디에고마라도

나의 신의 손 논란과 유사했다 당시 마

라도나는 00이던 후반 6분 머리가 아닌

손으로 공을 쳐 골인시켰지만 헤딩골로

인정받았다 마라도나는 4분뒤에추가골

을 넣었고 21로 잉글랜드를 격파하고 4

강에진출한아르헨티나는대회우승까지

차지했다 당시 마라도나는 득점에 대해

내 머리와 신의 손이 함께 했다고 말해

사실상반칙임을시인한바있다 연합뉴스

페루의라울루이디아즈(가운데)가 13일미국매사추세츠주폭스버러에서열린브라질과의 2016 남미축구선수권대회(코파아메리

카센테나리오) 조별리그 B조 3차전에서득점하는모습 루이디아즈의골은오른팔을공에갖다댄핸드볼반칙이었지만주심은골

이라는판정을바꾸지않았다이날브라질은페루에 10으로패해조별리그탈락의쓴맛을봤다 연합뉴스

우사인 볼트(30자메이카사진)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금메달을

향한시동을걸었다

볼트는 12일(현지시간) 자메이카킹스

턴에서 열린 그랜드픽스 남자 100 결

승에서 9초88에결승선을통과하며우승

했다 9초94를 기록한 니켈 애시메드와

아사파 파월(이상 자메이카)이 2 3위에

올랐다

볼트는 올 시즌 개인 최고 기록을 세

웠다 아직 완벽한 몸 상태는 아니다 하

지만부상걱정없이경기를마친점은만

족스럽다며 나는 달릴수록 강해진다

리우올림픽에서는 100%몸상태로달릴

것이라고자신했다

볼트는 5월 15일 올 시즌 처음으로 남

자 100공식 경기에 나서 10초05를 기

록했다 5월 21일에는 9초98로 시즌첫 9

초대 진입에 성공했다 볼트는 세 번째

경기에서 9초88을 기록하며건재를과시

했다 9초88은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이 공인한 올 시즌 두 번째로 빠른 기록

이다 지미비컷(프랑스)이 9초86으로시

즌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록

도 볼트가 경신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볼트는남자 100(9초58)와 200(19초

19) 세계기록보유자로올림픽과세계선

수권대회 등 메이저대회에서 특히 강했

다 리우올림픽에서도 개인 최고 기록을

세우겠다는계획이다 연합뉴스

볼트 100 9초88올림픽金시동
코파아메리카 페루에 01패

핸드볼오심에 8강 진출실패

남미 최초올림픽지카공포에도설레네요

리우 올림픽 D52


